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지원 간사 
02-723-4250,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뎡야핑 010-5660-4701 / 
action4palestine.kr@gmail.com) 

제    목 [보도협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 및 식민 지배 종식 촉구 긴급 기자회견 

날    짜 2025. 01. 16. (총 2쪽) 

보 도 협 조 요 청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 및 식민 지배 종식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즉각 휴전 협상을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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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지난 1월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격화된 지 15개월 만이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 끝에 이뤄진 

일입니다. 휴전안은 42일간 교전 중단,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맞교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내 단계적 철수, 가자지구 재건 등 총 3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1월 19일(현지시간)부터 발효 예정인 이 휴전안은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하마스가 일부 합의사항을 어겼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빌미로 휴전 

협상 승인 절차를 미루고 있습니다. 휴전 합의가 발표된 이후에도 가자를 향한 공습은 

이어지고 있으며, 휴전 소식에 기뻐하는 주민들을 향한 폭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즉각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안을 승인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교전 중단을 

넘어 영구적인 휴전과 식민 지배 종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지난 15개월간 가자에서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4만 7천 명에 달하는 이들이 살해되었고 

11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잔해에 묻혀 찾지 못한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가자에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휴전이 곧 학살 

중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 이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1월 17일(금)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회견에서는 가자지구 출신 

팔레스타인인이 참석할 예정이며, 각계 발언과 퍼포먼스 등을 통해 이스라엘이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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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안을 승인하고 이행할 것, 가자지구를 향한 모든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시민사회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2.​ 개요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 및 식민지배 종식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01. 17. (금) 11:00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 

●​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 프로그램 : 각계 발언, 성명 전달 등 ​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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